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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"집사람과 함께 건진법사 만났다"…20일 전성배 증언 예정(종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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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사진공동취재단 =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

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"집사람과 함께 전성배씨를 만난 것은 맞다"고 말했다. (사진=뉴시스DB)

2026.04.07. photo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홍연우 기자 =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

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"집사람과 함께 전성배씨를 만난 것은 맞다"고 말했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(부장판사 조순표)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열었다.

윤 전 대통령은 2023년께 김건희 여사 소개로 전씨를 알게 됐으며, 그 후로 검찰총장 재직 전과 20대 대선 출마 이후 김 여사

와 함께 전씨를 만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직접 말했다.

윤 전 대통령은 "엄밀히 말하면 여러 차례는 아니지만 만난 건 사실"이라며 "전씨가 검찰이나 정치권 쪽 발이 상당히 넓어서 처

음 알게 된 계기가 집사람 소개인지, 검찰 선배 소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"고 설명했다.

이어 "집사람과 같이 만난 건 맞다"며 "서울중앙지검장 또는 검찰총장 시절 전씨 집이라는 곳을 아내와 간 적은 있다. 우리 집

에도 전씨가 한 번 온 적 있는 것 같다.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집에 왔다"고 덧붙였다.

윤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이후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전씨와 만난 적이 있느냔 재판부 질문엔 "(그곳에서 전씨를) 본 기억



은 떠오르지 않는다"고 답했다.

이어 "집은 3층이고, 사무실은 상가가 위치한 지하 2층이다. 대선 출마 선언 전후로는 상가에 기자들이 바글거려 가급적 집으

로 오라고 했지,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 일은 피했다"고 부연했다.

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에서 "전씨를 일관되게 스님으로 인지했다"며 "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관계자와 함께 전씨를

만나 스님으로 소개받고 인사했는데, 그 자리에 배우자는 동석하지 않았다"고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.

[서울=뉴시스] 조성우 기자 =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

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"집사람과 함께 전성배씨를 만난 것은 맞다"고 말했다. 사진은 지난 1월 19일 상설특검에

출석하는 전씨. 2026.04.07. xconfind@newsis.com

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팀(특별검사 민중기)이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 1심 판결문을 제시하며 "전씨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

출마를 예언했고, 예언 실현을 위해 당선을 도왔다고 말했다. 단순 친분 이상"이라고 지적하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. 

그러면서 "전씨가 저를 그렇게 이끌어왔다고 하면 본인이 구속되고 제가 탄핵당하는 걸 예언했느냐"며 "대통령이 된 후 비상계

엄 선포 여부를 물어봤는지, 자신이 이렇게 될 운명을 알았는지 특검에서는 확인해 봤느냐"고 거세게 반발했다. 

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"진정하라"고 했지만 "전직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에서 품격 있는 얘기도 아니고 무속인이 예견했다

는 얘기를 하느냐. 이런 상황은 왜 예견을 못 했느냐"고 따져 물었다. 

윤 전 대통령은 전씨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"법정에서 '쇼'하자는 얘기"라며 반발했다. 재판부는 전씨를 증인으

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. 

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남석 변호사를 소

개해 줬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"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"는 취

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

20대 대선 과정인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"전씨를 만난 적 없고,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배우자

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"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hong15@newsis.com

Copyright © 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	사회 > 사회일반
	尹 "집사람과 함께 건진법사 만났다"…20일 전성배 증언 예정(종합)

